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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층기상관측장비 수소가스 전환에 대해 설명합니다.

<풍선 달아 띄우는 기상관측장비 안정성 논란(문화일보, 2019. 4. 11.)> 관련

- 헬륨가스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가스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

 - 과거 수소가스 폭발사고 사례를 들며 수소가스 안정성 논란 제기

□ 기상청은 안정적인 고층관측을 위해 헬륨가스 대신 수소가스로의 

전환을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, 관측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

하고 있습니다.

□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관측  

뿐만 아니라 고층의 관측 자료도 매우 중요합니다.

○ 전 세계적으로도 고층관측을 위해 라디오존데 관측을 수행하고 

있으며, 국내에서는 기상청 6개와 공군 2개 지점에서 운영 중입니다.

□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국토관리국(BLM)은 헬륨가스를 전략 물자로 

관리 중인데, 최근 공급을 줄여 전 세계적으로 수급 불안정이 가속화

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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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특히, 2021년 이후에는 공급 중단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

됨에 따라, 기상청은 안정적인 고층관측을 위해 대체가스로의 

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

※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, 대부분 국가에서 수소가스를 사용 중이며, 헬륨을 

사용하고 있는 국가도 수소가스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.

□ 기상청은 수소가스로 전환할 시 관측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

있으며, 관측자의 가스 접촉 최소화 방안을 마련 후 전환할 예정입니다.

○ 가스 안전시설 보강, 가스 취급자 전원 가스안전교육 이수, 현장

교육 실시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, 가스 주입과 비양 부분에 

자동화시스템을 도입(2019. 10.)할 예정입니다.

□ 장기적으로는 가스 주입, 비양 등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 

자동화시스템 체계로 전면 전환(2020~2021년)할 예정입니다.


